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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시설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전달체계와 공공기관 웹페이지에 산재해 있는 다언어 환경을 파악
하고,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여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공생시대를 대비한 보다 효율적인 정보전달 
및 정책 제안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언어경관의 인식 및 역할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과
거에 비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경관 모델의 확장 연구로서, 급
변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다문화 구성원들의 다언어 표기와 언어경관에 대한 연구를 바
탕으로 공공언어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
기관에 주목하여 몇 개의 언어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지, 다국어 표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지, 그리고 다국어 표기 이외에 정보 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다언어화 현황 및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으며, 구
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 공공언어, 언어정책, 언어경관, 공공기관

Abstrac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orrect information delivery system for public facilities and the 
multilingual environment scattered on public institutions' web pages, understand the diversity of the 
language, and use them as a basis for more efficient information delivery and policy proposals for the 
upcoming multicultural symbiosis era.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recognition and role of the 
linguistic landscape, research was conducted actively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this study was an 
extended study of the linguistic landscape model and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public 
language environment and explore ways to utilize it based on the study of multilingualism and linguistic 
landscape of Korean multicultural members who have rapidly entered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rough a survey of public institutions on how many languages the homepage is operated 
in, how multilingual notation appears, and whether there is a device for considering the disabled with 
informatio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o multilingual notation. To this end, we have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progress of multilingualization in public institutions, and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specif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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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언어는 사회통합의 도구로,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상징적 표현 기능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언어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언어학과 연계되면서 언어 그 자체가 상징적 경계선의 구축 

과정에 대한 결과이자, 민족 정체성 확립의 전통적 역할과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비록 COVID-19로 인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0년 4월 218만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5년간 매년 증가해왔다. 2019년 12월 체류 

외국인은 252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6.6%가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2]. 

이처럼 다언어 사용자들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관광객 외국국적 동포 등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갖게 되는 심리적 간극과 위화감 또는 갈등 등으로 대두되는 사회문제는 

그 심각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신 정보에 어두운 노년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인 사회적 약자(社會的弱者)및 소외계층도 출현하였다. 특히 최근 COVID-19 상황 

속에서 신변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각국의 지자체 등은 앞 다투어 

COVID-19와 관련된 정보를 발신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언어경관(Linguistic Landscape) 모델의 확장 연구로서, 급변하는 시점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다문화 구성원들의 다언어 표기와 언어경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언어 환경

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일반 국민이 공공

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라 할 수 있다 [3].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전달체계와 공공기관 웹페이지에 산재해 있는 인지와 관련된 다언어 환경을 파악하고, 그 언

어의 다양성을 이해하여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공생시대를 대비한 보다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인식

의 기초 및 정책 제안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전달 수

단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Smartphone) 등을 활용해 정보를 발신하거나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여 널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툴

(Tool)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웹을 통해 공공언어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주목

하여 몇 개의 언어로 홈페이지가 작성되고 있는지, 다국어 표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국어 표기 이외에 정보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장치(Device)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국의 다언어화 현황 및 진행상황을 파악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질적 양적인 면에

서 언어적 다양성이 도출되어, 예견되는 공공기관의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언어경관이라는 관점에

서 언어 사용현황을 분야별로 분석함에 따라 다언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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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다언어 표기와 언어경관에 관한 연구

언어경관은 그동안 사회언어학으로 해석하여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을 연결한 개념으로 공유 공

간에서 행해지는 공공안내 문구, 도로표지판, 간판 등 문자를 통한 언어활동 또는 결과물로 설명할 

수 있다 [4].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제정하여 

기존의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도로명, 지명, 정거장명 등 5개 분야로 한정한 적

용범위를 음식명 분야까지 확대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언어경관의 새로

운 표기나 오류 정비 등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다 [5]. 언어경관 연구는 처음 

북미와 유럽에서 시작하여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최

근에는 언어경관 연구주제도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단순히 시각경관(Visual Landscape)을 수집

하고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역사사회언어학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한 주제와 방법의 독

창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 다언어화에 관한 연구는 공공시설과 대학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언어 패턴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6][7]. 이처럼 최근 언어경관의 인식 및 

역할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을 살펴

보면, 현장조사를 통한 다언어 혼용 표기와 시각경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나 픽토

그램(Pictogram)처럼 간판 또는 사인(Sign) 등에 사용된 언어에 오용의 유무 등 해당 지역 언어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8]. 또한 서양과 일본의 언어경관 자료를 통해서 다언어사용 정책과 한국

의 언어경관 성과와 한계점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9]. 이후에는 언어경관 속에 몇 개의 언어 또는 

표현으로 구성 되었는지 개별언어와 동일언어로 다양성을 살펴보았고, 다언어 표기의 오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10]. 그러나 이렇게 언어경관이 대두되고 있는 관심에 비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실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11].

2.2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공공언어 분석

공공언어에 관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언어의 현황을 실무적 측면에서 

표현 및 특징과 관련되었다. 특히 공공언어에 대한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사용자 인식 및 개선 활

동, 제도마련 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12]. 최근에는 경상북도 칠곡군의 누리집과 안내문을 대상

으로 공공언어의 소통성과 정확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13]. 일본의 경우, 언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도쿄 23구의 실태 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언어경관으로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물’, 

‘언어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다 [14]. 하지만 한국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공공언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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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 환경 분석의 결과를 통해, 정보제공의 궁극적 목표인 정확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또는 정보약자에 대한 접근 용

이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의 대표 격인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시군을 포함

하여 총 171곳의 홈페이지로 한정하였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서는 외국인에 대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시각 장애우를 

위한 화면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과 분석범위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다언어화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범위

는 공공기관의 대표 격인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로 한정하였는데, COVID-19 상황에서 분

석한 지자체를 군 단위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군 단위를 포함하여 171곳의 지

자체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디지털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언어 정보, 특히 국민에 대해 배려하는 안전과 신뢰에 관한 정보가 다언어 사용자로 하여금 충

분히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 양평군, 연

천군, 강원도의 경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

성군, 양양군이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의 하위레벨인 군까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항목은 다언어 표기여부, 다언어 번역 정확도, 화면사이즈 확대여부, 직관적 아이콘, 

SNS 소통채널 여부, COVID-19 정보여부 등의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하여 파악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크게 

‘다언어화에 관한 항목’과 ‘알기 쉬운 정보전달에 관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다언어화에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다. 몇 개의 언어로 작성되고 있는지, 메인 화면의 메뉴에 표

기되어 있는 언어를 클릭했을 경우 각 언어 사이트와 정확하게 연동되는지, 각 언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언어 및 순서의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언어화에 관한 항목을 조사했다. 또한 ‘알기 

쉬운 정보 전달의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다국어 표기 외에 정보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편리한 기능이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및 정보약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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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어적 지원책 및 자연재해 전쟁 사고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와 대처 방안이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는가, 그 같은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게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위치에 게재되고 

있는가, 직관적 아이콘(Icon)화 되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4. 분석결과

4.1 다언어화 조사항목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다언어 수의 평균은 4.23 언어이다. 다언어 수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아

산시로 13개 언어(0.6%)로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진주시와 김해시가 8개 언어(1.2%)로 구성되어 있

다. 한편 가장 적은 언어, 즉 자국어인 한국어로만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포천시, 인제군, 임실군 3

곳(1.8%)에 지나지 않았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다언어 수는 4개 언

어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135개 자치단체로 전체의 78.9%를 차지한다. 또한 5개 언어로 만들어진 

지자체 홈페이지는 경기도를 포함한 21개소로 전체의 12.3%이다. 다음으로 7개 지자체(4.1%)에서 

볼 수 있는 6개 언어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3개 국

어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자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표 1] 공공기관 홈페이지 다언어화 패턴

  [Table 1] Multilingual Pattern for Public Institutions Website

Number Languages Frequency Ratio

1 language Korean 3 1.8

2 language English, Korean 2 1.2

4 language English, Chinese, Korean, Japanese or etc 135 78.9

5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Korean, Russian or etc 21 12.3

6 language English, Chinese, Korean, French, Spanish, Japanese or etc 7 4.1

8 language
Korean, English, Japanese, Chinese, Indonesian, Vietnamese, Thai, 

Uzbekistan
2 1.2

13 language
English, Chinese, Korean, Japanese, German, Russian, Mongolian, 

Vietnamese, Spanish, Indian, Thai, etc
1 0.6

Total 171 100

이상과 같은 결과, 한국 지자체에서는 4개국 언어 홈페이지 구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개

국 언어, 6개국 언어, 단일 언어, 2개국 언어, 8개국 언어, 13개국 언어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

은 한국이 동북아지역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상 영어를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는 3개 국어 홈페이지 환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흥미로운 점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지

자체 홈페이지의 다국어 수를 패턴별로 분석한 결과, 단일 언어는 모국어인 한국어로만 구성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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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이었다. 이는 3곳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2개 언어로 구성된 2곳은 천

안시와 청도군이다. 2곳이기 때문에 지자체 규모나 지역 특징 등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단순히 규

정짓는다는 것은 어렵다. 이를 제외하면 비교적 단순하게 나뉜다. [표 1]은 한국의 지자체 홈페이

지에 나타난 다국어 사이트를 패턴화한 것이다. 먼저 13개 언어로 구성된 패턴이다. 이 패턴은 충

청남도 아산시에서 볼 수 있는 타입으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인도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순이다. 아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언어로 

홈페이지를 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국제화를 표방하는 아산시이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타 시도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8개 언어(2

곳)로 구성된 패턴이다. 8개 국어 패턴은 진주시와 김해시로 두 곳 모두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다. 

위의 2곳은 발신 언어의 종류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또한 2곳 모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구글과 연동

하여 자동 번역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림 1] 구글번역시스템을 통한 다언어 홈페이지 구현

[Fig. 1] Multilingual Homepage Implementation through Google Translation System

하지만 구글번역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처

럼 언어 표기법에 있어서, 영어로 한국인, 한국어 모두 KOREAN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검증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알기 쉬운 정보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어 

공공기관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다언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구글번역시스템을 통한 다언어 표기 오류

[Fig. 2] Multilingual Transcription Error through Google Transl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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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6개 언어로 구성된 패턴이다. 총 7개소로 서울특별시, 증평군, 논산시, 예산군, 서천군, 

군산시, 장수군이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이

고 있으며,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보이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국어 패턴

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비슷하다. 또한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순이

다. 지방 쪽에서 보이는 베트남어나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언어는 찾기 어

렵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 중소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이 다언어 모습에서도 드러나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5곳의 시군의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와 같이 표준모델(Standard 

Model)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고, 5곳 모두 베트남어는 전부 발신언어로서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한 개의 언어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증평군의 경우에는 러시아어가 추가되었다. 그리

고 논산시의 경우에는 캄보디아어, 예산군과 서천군의 경우 아랍어가 추가되었다. 또한 군산시의 

경우에는 태국어, 장수군의 경우에는 필리핀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6개 언어로 홈페이지를 발

신하고 있는 7곳을 보았을 때 서울특별시만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시군의 경우에

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와 같이 5개 언어는 공통이며 한 개의 언어는 변이 형태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개 언어로 구성되어있는 곳을 살펴보면 21개소로 전

체 패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타입이다.

5언어의 패턴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타입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

남어로 구성된 형태이다. 이 패턴이 가장 많고 동해시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상 러시아어가 포함되

어 있다.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부천시도 러시아어가 포함된 형태이다. 그리고 

남양주시의 경우 몽골어, 연천군의 경우 독일어를 특이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곳을 제외하면, 

이처럼 5개 언어 패턴 역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언어라

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언어 패턴 중 가장 많은 수의 4언어 패턴이다. 총 135곳으로 약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표준모델을 그대로 반영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패턴으

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사와는 다른 양상으로, 표준모델이 이제는 한국에서 다언어 표기 언어경

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언어 

제공방식을 표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개 언어 패턴은 2곳으로, 천안시와 청도군은 한

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형태이다. 대표적 공용어인 영어로만으로 정보전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자국어인 한국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 사이트는 존재한다. 이렇게 자국어인 한국어로만 제공하는 3곳은 인제군, 포

천시, 임실군으로 향후 표준모델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된다.

[표 2]는 다국어 언어수의 평균을 행정구역별로 작성한 것이다. 충청남도(5.06 언어)가 가장 높았

는데 이는 13개 언어로 홈페이지를 발신하고 있는 아산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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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경상남도(4.53 언어), 충청북도(4.33 언어), 제주특별자치도(4.33 언어)순이며, 서울특별

시를 포함한 광역시 평균이 4.29 언어로 평균 다언어 수보다 약간 높았다. 사실 평균 4.23 언어보

다 높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4개 언어 이상의 다언어 홈페이지 환경을 보여주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작은 지자체 몇 곳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러 시군이 존재하는데 그 시군의 다언어환경이 다른 지자체보다 홈페이지에서는 적은 언어로 발

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광역단체 아래 많은 시군

이 존재하겠지만 모두 4개 언어로 발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

인 수행 활동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보편적인 4개의 언어 발신 표준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표 2] 행정구역별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다언어화 

  [Table 2] Multilingualization of Website of Public Institutions by Administrative District

Categorized by Region Average Number of Languages

Chungcheongnam-do 5.06

Gyeongsangnam-do 4.53

Chungcheongbuk-do 4.33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4.33

Special City and Metropolitan City 4.29

Jeollabuk-do 4.13

Gyeonggi-do 4.13

Gangwon-do 4.00

Jeollanam-do 4.00

Sejong City 4.00

Gyeongsangbuk-do 3.96

National average 4.23

4.2 정보전달 조사항목

다음으로 알기 쉬운 정보전달을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국어 표기 외에 정보약자나 장

애인을 위한 SNS 소통채널과 직관적 아이콘의 기능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3]은 지자체 

홈페이지(부산시)의 직관적 아이콘의 한 예이다. 이는 픽토그램 등을 조합하여 가독성 있게 각 지

자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있다. 그 밖에 경기도의 홈페이지처럼 화면 글자 크

기 조절 탭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2020년 초부터 COVID-19의 영향으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COVID-19 관련 정보를 팝업창이나 다른 기능들이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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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공기관 홈페이지 직관적 아이콘 사례

[Fig. 3] Intuitive icon case of public institutions website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자치단체 소통채널 평균은 3.89개의 채널이며, SNS 소통채널 중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곳은 7개 채널(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

브, 네이버TV, 밴드 등의 조합)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2곳(1.2%)만 존재하였다. 우선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로, 시민과 활발한 소통창구를 마련해두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3] 공공기관 홈페이지 소통채널

  [Table 3] Public Institutions’ Website Communication Channel

Number of communication channels Frequency Ratio

7 2 1.2

6 26 15.2

5 28 16.4

4 47 27.5

3 39 22.8

2 23 13.5

1 4 2.3

0 2 1.2

Total 171 100

그리고 정반대로 현재 SNS 소통채널을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횡성군과 울릉군으로 지

역주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개 채널로만 소통하는 곳은 4곳(2.3%)

으로 태백시, 양구군, 경산시는 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였으며, 영광군처럼 블로그를 이용하는 곳

도 있었다. 2개 채널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속초시를 비롯하여 23곳(13.5%)으로 페이스북을 대부분 

활용하면서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섞어서 2개 채널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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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화순군과 같이 3채널을 운용하는 곳은 앞서 언급한 페이스북을 기본채널로 소통하고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밴드와 카카오스토리를 추가하여 39개(22.8%)의 지자체에서 

3개 채널의 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4개 채널을 운용하는 곳은 완도군을 비롯하여 47개(27.5%)의 지

자체가 활용하고 있다. 이 조합 중에 이천시의 경우에는 라디오를 활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5

개 채널을 이용하는 곳은 진도군을 비롯하여 28개(16.4%)이며, 6개 채널을 활용하는 곳은 경상북도

를 비롯한 26개(15.2%)의 지자체이다. 대부분이 앞서 언급한 채널의 조합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소통채널은 지자체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평균 4개의 채널을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장치

[Fig. 4] A Device for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on the Websites of Public Institutions

다음으로 직관적 아이콘을 제공하여 정보약자가 쉽게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한 지자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림 4]와 같이 경기도

의 경우에는 글자크기 조정 탭이 존재하여 눈이 어두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보약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보의 배리어프리

화’의 문턱은 갈수록 낮아지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약자를 위한 활용 탭은 차치(且置)하더라도 

171개의 지자체 홈페이지 중에서 4곳의 홈페이지인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경우 직관적 아이콘을 활용한 장치는 타 시도의 직관적 아이콘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타시도와 같이 직관적 아이콘을 통하여, 알기 쉬운 정

보제공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COVID-19 관련 정보는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코로나 관련 정보 공개

[Fig. 5] Disclosure of COVID 19-related Information on the Website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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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COVID-19 재확산의 우려로 인해 시민을 위한 지

자체의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전방위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지사항의 

경중(輕重)을 판단하는데 있어, 현재 COVID-19 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공공언어 환경에 대한 

온라인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언어정책 수립과 외국어 교육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

다. 특히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공공기관 홈페이지상의 다언어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 축

적함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국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미래지

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언어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언어 표기 연구는 언어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의

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의 사용자들이 즉각적으로 공공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고, 공공의 질서와 법칙을 유지하며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한국의 다언

어 사용 정책수립에 제시할 구체적인 자료를 얻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관 홈

페이지의 언어 환경조사는 다언어 표기 정책의 다양성과 단계별 추이, 그리고 언어 환경 변화 과

정을 살펴볼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언어 정책 수립의 자료

로 활용될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상의 약자인 다언어 사용자들과의 소통은 수월

해지고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표시(標示)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립된 다언어 정책은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등하고 공평하며 수월한 의사소통

을 통하여 사회구조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화된 다언어 표기 원칙을 제안하고 입안하는데 필요한 후속연구의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자료들은 다언어 의사소통, 다언어 방송, 다언어 문서 및 다문화 교

육 등 앞으로 한국의 다언어 정책의 방향성과 통일성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이타마 현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pref.saitama.lg.jp/)는 외국인

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중의 ‘알기 쉬운 일본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자국민이 긴급 한 상황이

나 재난 시에 단어나 문맥 중에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내용을 쉬운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 같은 언어 서비스에 대한 언어 환경 조사가 아직 찾아보기가 힘

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

다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언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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